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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I N T E R V I E W
│ EnE시스템의 유제인 표

끈한포장도로를버리고비포장도로를선택한사람이있다. 매끈한포장도로에서는자신의흔적

을발견할수없기때문이리라. EnE시스템의유제인 표가바로그주인공이다. 

그렇다고그동안해왔던일과상반된길을걸어가고있는것은아니다. 연구원에서사업가로변

신했을뿐그는줄곧에너지저장분야라는한우물만고집했다. 미국에서에너지저장분야에관한공부를마

치고KIST 부설태양에너지연구소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거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센터소장을지

냈다. 그러던중1997년6월에너지절감사업분야에확신을느껴한국생산기술연구원벤처창업1호로EnE

시스템을설립했다. 창업을한다음해에IMF를맞았지만EnE시스템은승승장구했다. 2002년에는코스닥에

등록되기도했다. 

연구원에서 사업가로의 준비된 변신

안정된길을버리고모험을선택했을때주위의반응은어땠을까? 연구원에서위험부담이큰사업가로전

업했을때유 표의부인은적극적으로그를내조했다. “아내는제가언젠가사업을할사람이라는것을알고

있었습니다. 경 학에몰두하던 학시절만난아내는마이너스통장까지만들며응원해주었습니다.”

현재EnE시스템은빌딩, 공장등의냉방에사용되는빙축열냉방시스템분야에서업계1위업체다. 빙축

열시스템이란값싼심야전력으로얼음을만들어저장해두었다가낮에이를이용해냉방을하는심야에너지

절약방식이다. 2003년에1위로올라선이후, 현재까지굳건히지키고있다.  

그는가장기억에남는성과로국내첫지역냉방공사인서울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DMC)냉방공사에

빙축열시스템설계및설비공급자로참여하게된것을꼽는다. 공사비만56억원, 지난해EnE시스템매출액

(191억원)의30%에달하는 형공사이다. 얼마전에는해외에도진출해베카아시아홀딩스와싱가폴현지합

작법인(ENESEA)을설립했다. 베카아시아홀딩스는싱가폴, 인도네시아등아시아전역에진출해있는 형

설계∙감리회사로, EnE시스템의 축열기술을 높이 평가해 싱가폴 합작법인을 제의했다. 현재는 중국에서도

전력공급난으로축냉시스템에 한관심이커지고있어진출을모색하고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반드시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입구에들어서면유 표의딸이손으로직접그린M&A에 한포스터가눈길을끈다. 된장과고추

장이만나면맛있는쌈장이된다는내용이다. EnE시스템은공기필터, 전기집진기, 터널내환기장치등을제

조∙판매하는AF테크놀러지와M&A를이뤄현재성공적인시너지효과를거두고있다. 그야말로맛있는 쌈

장을만든셈이다. “1+1이반드시2가되는것은아닙니다. 3이될수도있고4나5가될수도있습니다.”

그가이룬성과들을찬찬히살펴볼때그는욕심이많아보인다. 하지만그는평소직원들에게성실을강조

한다. “직원들이‘Great맨’보다는‘Important맨’이길바랍니다. Great맨은지구상에한명만있으면되지

만, 정말필요한사람은어느곳에서건자신의책임을다해임무를완수하는Important맨입니다.”

그리고유 표는목표에집착하며억지로이루려고하지도않는다. 물흐르듯이최선을다하다보니지금

의위치까지오르게됐다며자신을낮춘다. 또직원들이자신의젊음을아낌없이투자할수있는발전적인회

사를지향한다. 그는‘벤처기업’이란말을좋아하지않는단다. “우리삶, 특히사업에있어서모험(벤처) 아닌

것이있나요. 사람이든기업이든다모험을하며삽니다. 그래서벤처기업이라는말은엄 히말하면맞지않

는 것같아요. ”이유를듣고보니그가얼마나모험가적인마음자세로삶과일을 하는지짐작이갈듯하다. 

유 표는창업을꿈꾸는미래의후배들에게‘경 ’을강조했다. “획기적인기술만으로창업을한다는것은

위험한일입니다.”그는창업을하려면동업자가될수있는엔지니어와재무, 유통, 마케팅등의책임을맡을

수있는동료를먼저만나라고강조한다. 그리고나서기업가적인경 이뒷받침된다면경쟁력있는기업을

만들수있다는것이다. 

유 표는인터뷰를한다음날싱가폴로출장을떠났고조만간중국에도다녀올예정이다. 그의사업이나

날이확장되고있다는증거일것이다. 결코쉽지않았을그의용단에서서히해가뜨고있다. 한발한발나아

갈때마다그가머문자리에눈부신햇살이고이길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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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im

벤처 아닌 것은 없다
E n E 시 스 템 유 제 인 표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언뜻

생각하면 에너지와 환경은 불협화음을 만들 것 같다. 하지만 이 둘을 적절히 조율

해서 맑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EnE시스템의 유제인 표. 그가 내는

소리를감상해보자.          

탄탄 로를 달려온 그의 이력에 모험

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일을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예견한 후

진행할 것 같은 인상이 강하다. 그에

게는어떤모험이있었을까. 

아내와의 결혼: 평생을 같이 걸어갈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었기에 조심스

러웠으나, 돌이켜보면 탁월한 선택이

자해볼만한모험이었다.

미국 유학: MBA과정을 밟으려고 유

학을 떠났으나, 맘을 바꿔 학부때 전

공인기계공학공부를계속했다. 

창업: 연구원출신 벤처창업 1호 기

에책임감에 발걸음이 묵직했으나, 어

느 때보다 기 에 찬 여정의 시작이

었고, 모험은지금도계속진행중이다.

회사입구에걸린M&A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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